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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턴이 양자컴퓨팅의 중심지로 부상하면

서 시총 세계 1위 기업 엔비디아가 특유의 협

력 형태를 통해 매사추세츠 진출을 본격화하

고 있다.  

보스턴 비즈니스 저널(BBJ)의 14일 보도

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몇 달 사이 보스

턴 지역 대표 기업들인 커먼웰스 퓨전 시스

템스(CFS), PTC, 큐블록스(Qblox) 등과 잇

달아 협력 관계를 맺었다.  

앞서 엔비디아의 벤처투자 부문 '엔벤처스

(NVentures)'는 에너지, 헬스케어, 소비재 

분야의 매사추세츠 스타트업 최소 8곳에 

2021년부터 투자해왔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보스턴 진출을 확대한 배경에는 양자컴퓨팅

이 있다는 것이 BBJ의 설명이다.  

지난해 엔비디아는 보스턴에 본사를 둔 양

자컴퓨팅 기업 큐에라 컴퓨팅(QuEra Com-

puting)와 보스턴에 새로운 양자 연구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엔비디아가 이미 

운영 중인 매사추세츠 웨스트포드 사무소와

는 별개의 시설이다. 

엔비디아의 매사추세츠 확대는 긍정적 신

호다.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넘긴 이 회사는 

AI 산업 전반을 주도하고 있으며, AI 혁명의 

핵심 하드웨어 공급자로서 사실상 판세를 좌

우하고 있다. 회사 이름 자체도 '시기심'을 뜻

하는 라틴어 '인비디아(invidia)'에서 유래한 

것처럼 다른 기업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오

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엔비디아의 보스턴 진출과 관련해 학계와 

분석가들은 이 회사가 또 다른 도약을 위해 

그레이터 보스턴의 인재

시총 1위 엔비디아, 보스턴서 점차 존재감 확대… 양자컴퓨팅이 핵심
<전체 기사 읽기>

 ▶▶10면으로 계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40주

년을 맞은 ‘로드아일랜드 오픈 태권도 대회’

가 댄 매키 주지사 및 정치인들을 비롯 약 800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단순

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한인사회와 주류사회를 

잇는 지역 전통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대

회였다.  

홍스 월드클래스 태권도센터의 주최로 5월 

17일 이스트 그리니치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

린 로드아일랜드 오픈 태권도 대회 개막식에서 

홍진섭 관장은 “1984년 브라운 대학교에서 열

렸던 첫 태권도 대회가 바로 엊그제처럼 느껴

진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결코 오늘에 이르

지 못했을 것”이라며 감회를 밝혔다.  

홍 관장은 댄 맥키 주지사, 이강원 평통 보스

턴협의회 회장 등을 비롯한 내빈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승패에 관계없이 참가한 모든 선수들

이 챔피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대방에

게 존경을 표하고 태권도의 기술과 정신을 나

누고 우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대회의 진정

한 목적”이라고 대회의 사명을 분명히 했다.  

댄 맥키 주지사는 축사에서 “오늘 이 대회

에 참가해 실력을 키우는 청년 남녀 선수들에

게 축하를 전한다.”며 “태권도 수련이 어린 

학생들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

다. 그는 또 자신이 과거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농구코치로 챔피언전까지 이끌었던 경험도 소

개했다. 맥키 주지사는 물론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도 농구선수 출신이다.  

이날 40주년을 맞은 태권도 대회에는 표창장 

전달이 줄을 이었다. 맥키 주지사는 홍진섭 관

장과 그의 두 아들인 크리스, 클레이 홍 사범에

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또한 세스 매거지너 연

방하원의원과 프랭크 시코니 주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표창장을 전달했다.  

자신이 4살,2살 아이들의 아빠라고 밝힌 세

스 매거지너 연방하원 의원은 “(태권도를 통

해) 자기 절제와 자신감, 그리고 회복탄력성을 

배우는 것은 앞으로의 삶에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거지너 하원의원은 “  ▶▶4면으로 계속

맥키 주지사, 매거지너 연방 하원의원, 시코니 주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  
홍진섭 관장, “브라운대서 출발한 태권도 대회 불과 엊그제 같아”감회   
한인사회와 주류사회 잇는 문화와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 

<전체 기사 읽기>

로드아일랜드 오픈 태권도 대회 40주년, 주지사 등 정치인 대거 참석 

태권도복 입은 댄 맥키 로드아일랜드 주지사. 5월 17일 그리니치 고교 체육관에서 열린 로드아일랜드 오픈 태권도대회 개막식에서 명예단증을 수여받기 위한 필수 요소인 송판 격파를 성공한 후 관중들의 
박수 환호에 즐겁게 답하고 있다. 바로 옆은 격파 요령을 설명한 홍진섭 관장

큐에라·커먼웰스 퓨전 등 매사추세츠 기업과 잇단 협력, 8개 스타트업 투자  
보스턴에 '엔비디아 가속 양자 연구센터(NVAQC)' 올 하반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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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stonkorea.com/news/%EB%A1%9C%EB%93%9C%EC%95%84%EC%9D%BC%EB%9E%9C%EB%93%9C-%EC%98%A4%ED%94%88-%ED%83%9C%EA%B6%8C%EB%8F%84-%EB%8C%80%ED%9A%8C-40%EC%A3%BC%EB%85%84-%EC%A3%BC%EC%A7%80%EC%82%AC-%EB%93%B1-%EC%A0%95%EC%B9%98%EC%9D%B8/
https://bostonkorea.com/news/%EC%8B%9C%EC%B4%9D-1%EC%9C%84-%EC%97%94%EB%B9%84%EB%94%94%EC%95%84-%EB%B3%B4%EC%8A%A4%ED%84%B4%EC%84%9C-%EC%A0%90%EC%B0%A8-%EC%A1%B4%EC%9E%AC%EA%B0%90-%ED%99%95%EB%8C%80-%EC%96%91%EC%9E%90%EC%BB%B4%ED%93%A8%ED%8C%85%EC%9D%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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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협회 시빅인턴 기금 마련 코미디 나잇 참가 
기부금 최소 $75로 낮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미시민협회(KACL-

NE)가 오는 6월 6일 개최하는 ‘영 

리더스 장학 스탠드업 코미디 나이

트’의 권장 입장료를 최소 75달러

로 낮췄다.  

6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까지 퀸지(Quinicy) 소재 애덤스 인

(Adams Inn)에서 개최하는 이번 행

사는 시민협회가 운영해온 ‘시빅 

참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만찬으로 행사 호스트는 

지미 량 JP 후지 그룹 회장이 맡는다

. 

올해 행사는 다양한 푸드 벤더와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지난

해 무대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한국

계 코미디언 헬렌 홍이 다시 한번 스

탠드업 코미디 무대에 오른다. 석양 

바비큐 디너와 유료 바도 함께 운영

된다. 

특히 시민협회는 올해 행사를 정

식 티켓 판매가 아니라 자율 후원 방

식으로 진행하며 최소 후원금을 75

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더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최

근 유가 급등 등 생활비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

는 것이 시민협회 측의 이야기다.  

시민협회는 시빅 참여 인턴십을 

한국 정부 재외동포청의 적폭적인 

지원을 받아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

터 해당 지원이 축소되면서 프로그

램 지속을 위한 한인사회의 후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  

린다 챔피언 시민협회 회장은 “

올해 21명의 지원자 가운데 6명의 인

턴이 선발될 예정”이라며 “지금까

지 KACL-NE는 150명이 넘는 한인 

차세대 인재를 양성해왔다”고 밝혔

다. 

시민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총 2

만 5천 달러를 모금한다는 목표를 세

웠다. 모금액은 대학생 인턴 2명, 고

등학생 인턴 4명 지원과 프로그램 운

영 및 행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

다. 

챔피언 회장은 “한인 2세들이 미

국 사회에서 자신감 있게 성장하고 

리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

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우고 더 큰 

사회 참여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데 

동포 여러분의 후원이 큰 힘이 된다

”고 말했다. 

후원 권장액은 75달러, 125달러, 

250달러, 500달러, 1천 달러이며, 수표

는 KACL-NE 앞으로 발행해 PO 

Box 159, Westborough, MA 01581로 

보내면 된다. 벤모를 통한 후원은 행

사 포스터의 QR 코드 또는 다음 링

크

(https://account.venmo.com/u/ka-

clne)를 통해 할 수 있다.  

행사는 2026년 6월 6일 토요일 오

후 5시부터 9시까지 Adams Inn, 29 

Hancock St., Quincy, MA에서 열린

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전쟁 여파로 역대 최고수

준으로 치솟았던 국제선 유류할

증료가 6월부터 소폭 내려간다. 5

월 사상 처음으로 최고단계인 333

단계가 적용됐던 국제선 유류할

증료는 6월 1일부터 27단계로 낮

아진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유류할증

료가 일본·중국 같은 단거리 노

선은 왕복 기준 5월 15만원에서 6

월 12만 3000원으로, 미국 뉴욕이

나 애틀랜타 등 장거리 노선은 112

만8000원에서 90만3000원으로 내

린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미국 

뉴욕 등 장거리 노선에 왕복 90만

원대 유류할증료가 붙는 등 여행

객들의 부담은 여전히 큰 수준이

다. 

유류할증료는 연료 가격의 변

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한 항공 등 업체가 부과하는 추

가 요금이다. 국토교통부는 싱가

포르 항공유 가격(MOPS)을 기

준으로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0-

33단계로 나눠 적용한다.  

6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된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갤

런당 410.02센트로 집계됐다. 5월 

적용 기준인 갤런당 511.21센트보

다 약 20% 낮아지면서 유류할증

료도 함께 내려간 것이다. 다만, 

여전히 전쟁 전과 비교하면 여전

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러시

아·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이 컸

던 2022년 7~8월에도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22단계였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

라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

된다. 6월 출발 항공권이라도 이

달 안에 발권하면 5월 유류할증료

가 붙고, 다음 달 발권하면 낮아진 

6월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한편 유류할증료는 한국에서 

발권할 때 적용되며 미국의 유류

할증료는 여전히 그대로 적용되

고 있다. 한국 발권시 적용되는 싱

가포르 항공유 대신 미국 발권 대

한항공 가격은 미국 에너지 정보

관리국에서 발표하는 제트 연료

의 USGC 현물 가격을 기반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내린다, 뉴욕 왕복 
22만5000원 인하

tel:+1-617-505-6771
tel:+1-929-600-4880
https://bostonkorea.com/news/%EC%8B%9C%EB%AF%BC%ED%98%91%ED%9A%8C-%EC%8B%9C%EB%B9%85%EC%9D%B8%ED%84%B4-%EA%B8%B0%EA%B8%88-%EB%A7%88%EB%A0%A8-%EC%BD%94%EB%AF%B8%EB%94%94-%EB%82%98%EC%9E%87-%EC%B0%B8%EA%B0%80-%EA%B8%B0%EB%B6%80%EA%B8%88/
https://bostonkorea.com/news/6%EC%9B%94-%EA%B5%AD%EC%A0%9C%EC%84%A0-%EC%9C%A0%EB%A5%98%ED%95%A0%EC%A6%9D%EB%A3%8C-%EB%82%B4%EB%A6%B0%EB%8B%A4-%EB%89%B4%EC%9A%95-%EC%99%95%EB%B3%B5-22%EB%A7%8C5000%EC%9B%90-%ED%95%A0%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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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아일랜드 오픈 태권도 대회 40주년, 주지사 등 정치인 대거 참석 

연방하원이 태권도 대회 40주년

을 축하하며 특별 공로장을 전달

한다”며 표창장을 전달했다. 시

코니 주 민주당 원내대표도 표창

장을 전달하며 특히 지난 40년 동

안 1천명의 검은띠 유단자를 배

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진섭 관장은 답례로 댄 맥키 

주지사에게 명예 단증을 수여했

다. 맥키 주지사는 태권도복을 입

고 홍 관장의 지도를 받아 송판을 

격파했다. 관중들은 주지사의 태

권도 계 입문을 큰 박수로 환영했

다.  

개회식에 이어 바로 진행된 대

권도 시범단 단체전에서는 한미 

태권도가 화려한 태권도 동작과 

활기 넘치는 격파로 1위를 차지

했다. 챔피언스 마샬아트가 2위, 

웨스트포드 월드클래스마샬아

트가 근소한 차이로 3위에 올랐

다.  

로드아일랜드 오픈 태권도대

회는 1984년 브라운대학교에서 

‘오픈 마샬아트 선수권 대회’

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했다. 초기

에는 태권도 도장이 많지 않았던 

시기여서 다양한 무술 종목이 함

께하는 대회로 출발했으나 이후 

태권도의 인기가 높아지며 현재

는 로드아일랜드를 대표하는 태

권도 행사로 성장했다.  

이 대회는 격년으로 보스턴총

영사관배 형식으로 열리며 한국

과 미국 주류사회를 잇는 가교역

할을 해오고 있다.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태권도 

대회가 40주년을 맞는 것은 뉴잉

글랜드 지역에서는 물론 미 전역

에서도 드문 편이다. 현재까지 알

려진 사례로는 주요 태권도 대회

를 제외하고 전미 대학 태권도 선

수권대회와 오클라호마 한무관

의 오클라호마 인비테이셔널 등

이 대표적 장수 태권도 대회로 꼽

힌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5월 

중순 보스턴과 지역 일원의 낮 최고온도가 90

도를 훨씬 초과하면서 5월 19일 기준 역대 최

고 온도를 기록했다. 보스턴 한 곳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 각 지역, 로드아일랜드, 뉴햄프셔, 

그리고 버몬트에 이르기까지 모두 19일 기준 

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  

미 기상청에 따르면 보스턴은 오후 2시 96도

를 기록하면서 76년전 기록했던 90도를 훨씬 

뛰어넘었으며 봄철 온도로는 사상 두번째 더

운 날 동률을 기록했다.  

이날 최고 온도를 기록한 곳은 레딩, 로웰, 

밀턴, 뉴턴, 프레밍햄, 내틱, 월폴, 스프링필드, 

웨스트필드, 그린필드, 노스햄튼, 피츠필드 등

이었다. 로드아일랜드의 프로비던드, 메인의 

포틀랜드, 뉴햄프셩, 맨체스터, 키니와 버몬트

의 벌링턴도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최고온도를 기록한 봄

날이다.  

97 degrees — May 26, 1880 

96 degrees — May 19, 2026, 1944, 1929, 1880 

95 degrees — May 2017, 1979, 1930, 1914 

94 degrees — May 2013, 2010, April 1976, 

1931, 1929, 1896.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 5월 19일 사상 최고 
온도 기록 

봄철 폭염 2일째 지속, 스프링필드는 3일 연속 90도 넘겨 

▶▶1면에 이어서

((위) 태권도대회에 참여한 세스 매거지너 연방 하원의원, 홍진섭 관장, 댄 맥키 주지사, 프랭크 시코니 RI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원 평통 보스톤협
의회 회장. (아래) 단체 시범전에서 1등을 차지한 한미 태권도 팀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

tel:+1-781-322-4914
mailto:maldensmartdental@gmail.com


광고The Boston Korea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5



종합  6 The Boston Korea2026년 5월 22일 금요일

뉴잉글랜드 연세대학교 동문회 
'2026 봄맞이 바베큐 파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연세대학교 동문회가  

‘2026 봄맞이 바베큐 파티’를 라즈

앤더슨파크(Larz Anderson Park )

에서 지난 16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동문들과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어른과 아이들을 포함

해 약 100여 명이 함께해 세대를 아우

르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맛있는 바베큐 음식을 

함께 나누며 친목을 다졌고, 다양한 

게임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졸업 후 타 

도시로 떠나는 동문들을 위한 송별 

시간도 마련됐다. 동문회는 떠나는 

동문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하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으며, 앞으로

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지속

적으로 교류하고 서로의 소식을 나

누자고 격려했다. 

백현일 회장은 “좋은 날씨에 많

은 사람들이 새로 알게 되고 서로를 

더 많이 알게 되어 기쁘다”고 하며 

“이 작은 네트워크의 씨앗들이 미

래에 풍성한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뉴잉글랜드 연세대학교 동문회는 

작년 숨은 동문 찾기 캠페인 이후로 

동문회원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

다. 특히 20대에서 40대에 걸친 젊은 

동문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 열

정도 뜨겁다는 평가다.  

백 회장은 “기쁨은 나누어 두배

로 만들고 슬픔과 어려움은 나누어 

절반으로 만드는, 언제나 친정집 같

이 편안한 동문회가 되겠다”며 “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동문들도 다

음 가을 바베큐 모임에는 함께해 더

욱 풍성한 만남의 시간을 나누길 기

대한다”고 전했다. 

뉴잉글랜드 연세대학교 동문회에 

참가를 원하거나 문의가 있을 경우 

newenglandyonsei@gmail.com 로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인 여성 축구팀 보스턴 레드브릭

스가 주최하는 한인여자친선 2026

년 보스턴컵 경기가 오는 2026년 5

월 30일 토요일, 보스턴 대학교 닉

커슨  필드 (Boston University 

Nickerson Field)에서 개최된다.  

공식 명칭이 ‘Boston Cup 2026 

— Korean Women’s Friendly’

인 이번 대회는 보스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인 여성 축구팀 FC 레

드브릭스(Boston FC Redbricks)

가 주최·주관하는 친선 축구 대회

로, 북미 한인 여성 축구팀 간의 교

류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마련되

었다. 

이번 Boston Cup 2026에는 개최

팀인 보스턴 FC 레드브릭스를 비

롯해 뉴저지 스트라이커스(NJ 

Strikers)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

스코 FC 골든(FC Golden)까지 총 

3팀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에는 동부 지역은 물론 

서부 지역의 한인 여성 축구 커뮤

니티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친선경

기의 영역이 동부를 넘어 서부지역

까지 아우로는 전국적인 대회로 넓

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FC 레드브릭

스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대회

다. FC레드브릭스는 보스턴 및 그

레이터 보스턴 지역 여성들이 중심

이 되어 활동하는 축구팀으로, 정

기적인 훈련과 다양한 대회 참여를 

통해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레드브릭스 팀은 보도자료를 통

해 “단순한 경기 참여를 넘어, 여

성들이 주체가 되어 타주 한인 여

성들까지도 참여하는 스포츠 이벤

트를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점에서 

이번 Boston Cup은 보스턴 한인 커

뮤니티에도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

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FC 레드브릭스는 그동안 북미 

한인 여성 축구팀들과의 꾸준한 교

류를 이어오며, 여성들이 축구를 

통해 성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

회를 넓혀왔다. 이번 Boston Cup 

2026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대회이다.  

대회는 오전 8시 15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리며, 

첫 경기는 오전 9시에 시작된다. 이

후 참가팀들간의 경기를 소화하며 

일정은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관람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다. 

 FC 레드브릭스는 “이번 행사

를 통해 보스턴 지역사회와 함께 

한인 여성 축구의 가능성과 열정을 

나누고, 더 많은 여성들이 스포츠

를 통해 자신감과 소속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 FC 레드브릭스 주최 'Boston Cup 2026 — 
Korean Women's Friendly', 5월 30일

https://youngdentistrypc.com
tel:+1-978-459-0594
tel:+1-617-455-8073
mailto:mwl@mwleecpa.com
tel:+1-978-303-7000
mailto:jkeum56@gmail.com
https://bostonkorea.com/news/%EB%89%B4%EC%9E%89%EA%B8%80%EB%9E%9C%EB%93%9C-%EC%97%B0%EC%84%B8%EB%8C%80%ED%95%99%EA%B5%90-%EB%8F%99%EB%AC%B8%ED%9A%8C-2026-%EB%B4%84%EB%A7%9E%EC%9D%B4-%EB%B0%94%EB%B2%A0%ED%81%90-%ED%8C%8C%ED%8B%B0/
https://bostonkorea.com/news/%ED%95%9C%EC%9D%B8-%EC%97%AC%EC%84%B1%EC%B6%95%EA%B5%AC%ED%8C%80-%EB%B3%B4%EC%8A%A4%ED%84%B4-fc-%EB%A0%88%EB%93%9C%EB%B8%8C%EB%A6%AD%EC%8A%A4-%EC%A3%BC%EC%B5%9C-boston-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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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주일 미사 미사 Lord’’s s Day Mass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평일 미사 WWeekekdaday y MaMass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성당연락처 CoContantact ct Us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4월인데 보스톤 중간 집값 또 1백만달러 넘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턴 지역의 중간 집값이 4월 

1백만달러를 훌쩍 넘기며 사상 최고

치를 기록했다.  

그레이터보스턴부동산중개인연

합(GBAR)은 보스턴지역 단독주택 

4월 중간 가격이 1백3만2천500달러

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수

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인상

된 가격이며 지난 3월 중간가격 $94

만달러에 비해 10% 인상된 것이다.  

GBAR는 대부분 495번도로 안쪽

에 위치하고 있는 그레이터보스턴 

67개 시∙타운의 부동산 거래를 집계

한다. 보스턴 지역 집값이 1백만달러

를 넘긴 것은 지난해 6월이었으며 7

월 다시 백만달러 이하로 떨어졌었

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의 집값은 6

월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인 것을 감

안하면 4월 집값이 사상 최고를 기록

한 것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암시한다.  

보스턴은 지난 봄 이자율이 떨어

지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회복

을 기대했으나, 다시 높아진 모기지 

금리로 인해 주택 재고가 줄어들면

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금리는 장래 주택 

매도자들의 시장진입을 가로막은 주

된 요인이다. 현재 지불하고 있는 낮

은 금리를 포기하고 높은 금리 모기

지로 주택을 구매해야한다는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시장에 나온 매물은 지난

해 1,873 채보다 5.5% 하락한 총 1,770

채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3월 시장

에 나온 2,025채보다 적은 물량이다. 

3월의 매물도 2025년 3월에 대비했을 

때는 13.4%나 줄어든 물량이었다.  

GBAR의 조셀린 맬카시안 회장

은 “4월의 급등한 주택 가격은 3월 

단독주택의 적은 재고를 반영한 결

과”라고 밝혔다. 이는 항후 주택 구

매자들의 구매의도를 꺾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맬카시안 회장은 앞

으로도 이 같은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너무 

좌절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단독주택 시장과 비교해 콘

도미니엄 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

다. 지난달에도 무려 11.3%가 늘은 

1,985채의 매물이 나왔다.  

콘도의 중간값은 지난해 같은 기

간보다 2.5% 상승한 7십3만2천달러

였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제트블루(JetBlue)가 오는 

7월 8일을 마지막으로 뉴햄프셔

주 맨체스터-보스턴 공항(MHT)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 뉴햄프셔 

맨체스터에 위치한 이 공항은 보

스턴 로건공항에 비해 주차가 용

이하고 저렴하며 교통혼잡도 없

어 올랜도 여행에 편리하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맨체스터-보스턴 공항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트블루

의 운항 중단소식을 전했다. 공항 

측은 그간 항공편 운항 인센티브 

제공과 대규모 마케팅 예산 집행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최근 

항공유 가격 급등으로 더욱 심화

된 항공사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제트블루는 지난해 1월 맨체스

터 공항에 첫 취항한 이후 약 20개

월 만에 철수하게 됐다. 주력 노선

은 올랜도 직항이었으며, 지난 한 

해 맨체스터 공항 전체 여행객의 

10% 이상을 운송했다. 제트블루

는 최근 운항을 중단한 스피릿 항

공이 비운 포트로더데일 공항 게

이트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항

공기 재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

했다. 

제트블루의 운행중단에도 불

구하고 맨체스터 공항은 올랜도

행 직항을 이용하기에 펀리한 공

항 역할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 그

간 제트블루와 함께 올랜도행을 

맡아왔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여전히 평일에는 1일 1편,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일 2편씩 

직항을 운영한다. 사우스 웨스트

는 맨체스터 공항 전체 운항 편수

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이 공항의 

최대 항공사로 자리잡고 있다. 

7월 8일 이후 제트블루 기존 예

약 승객은 가능한 경우 다른 제트

블루 항공편으로 변경하거나 전

액 환불받을 수 있다. 제트블루는 

맨체스터에서 철수하더라도 보

스턴 로건공항을 비롯한 뉴잉글

랜드 지역의 운항을 지속하게 된

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제트블루, 7월 8일 맨체스터-보스턴 
공항 운항 중단 

mailto:help@bostonkoreancatholic.org
tel:+1-617-558-2711
mailto: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https://www.bostonkoreancatholic.org
tel:+1-201-667-9777
mailto:namjojin@gmail.com
http://www.bnhkgmc.org
https://bostonkorea.com/news/4%EC%9B%94%EC%9D%B8%EB%8D%B0-%EB%B3%B4%EC%8A%A4%ED%86%A4-%EC%A4%91%EA%B0%84-%EC%A7%91%EA%B0%92-%EB%98%90-1%EB%B0%B1%EB%A7%8C%EB%8B%AC%EB%9F%AC-%EB%84%98%EC%97%88%EB%8B%A4/
https://bostonkorea.com/news/%EC%A0%9C%ED%8A%B8%EB%B8%94%EB%A3%A8-7%EC%9B%94-8%EC%9D%BC-%EB%A7%A8%EC%B2%B4%EC%8A%A4%ED%84%B0-%EB%B3%B4%EC%8A%A4%ED%84%B4-%EA%B3%B5%ED%95%AD-%EC%9A%B4%ED%95%AD-%EC%A4%91%EB%8B%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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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들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www.premierworkspro.com

9

tel:+1-617-838-4980
mailto:support@bostonpworks.com
https://www.premierworksp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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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 이어서

978.870.0508  
978.87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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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총 1위 엔비디아, 보스턴서 조용히 존재감 높여… 양자컴퓨팅이 핵심

와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앤디 우 교수는 "엔비

디아가 미래에 대해 예측을 내놓을 때 그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다. 생태계 전체를 대신해 

내리는 결정이기도 하다"며 엔비디아의 행보

의 중요성을 짚었다.  

엔비디아를 분석하는 D.A. 데이비드슨의 길 

루리아 분석가는 엔비디아가 경쟁사들의 추격

을 따돌려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보스턴이 "연구 인력을 양성할 

자연스러운 장소"라고 평가했다. 

BBJ는 엔비디아의 보스턴 진출이 여러 갈래

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기업 

PTC는 로봇 설계부터 시뮬레이션까지 이어지

는 새로운 공정에 엔비디아 소프트웨어를 통합

하는 협력 계약을 맺었다. 에이어 소재 핵융합 

기업 CFS는 자신들의 핵융합 장치에 대한 '디

지털 트윈(가상 복제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엔비디아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CFS는 엔벤처스로부터 벤처 투자도 받은 매

사추세츠 기업 가운데 하나다. 엔벤처스는 2021

년 설립된 엔비디아의 기업 벤처캐피털 부문으

로, 보스턴 지역에서는 에너지에서 생성형 생

물학, 신약 개발, 음악 생성 AI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 투자해왔다. 엔비디

아 측은 "매일 AI의 이야기를 발전시키는 기업

"을 찾는다고 밝혔다. 

엔벤처스가 투자한 매사추세츠 기업들 일부

는 최근 몇 달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서머빌 

소재 제너레이트:바이오메디슨스(Gener-

ate:Biomedicines)는 AI로 단백질 기반 의약

품을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회사로, 최근 4억 달

러의 기업공개(IPO)에 성공했다. 케임브리지

의 음악 AI 스타트업 수노(Suno)는 지난해 말 

2억 5,000만 달러를 조달하며 24억 5,000만 달러

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CFS는 올해 1월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 

엔비디아는 지난해 보스턴에 북미 본사를 둔 

네덜란드 양자 제어 시스템 개발사 큐블록스와

도 협력 관계를 맺었다. 엔비디아의 GPU와 큐

블록스 프로세서의 통합 효율을 높여, 결국 기

존 컴퓨터(클래식 프로세서)와 양자 프로세서 

간 통신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큐블록스 북미법인 총괄책임자 그렉 카먼은 

엔비디아가 전 세계 양자 기술 행사에 적극 참

여하고 있으며, 양사의 협력도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 접촉"에서 출발했다고 전했다.  

카먼 총괄책임자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큐

블록스 사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가치는 아

직 수치화하기에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다만 

양자 업계에서 엔비디아와 일한다는 사실 자체

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했다. 그는 "마치 제품 

품질을  인정하는  '굿하우스키핑(Good 

Housekeeping) 인증마크'를 받는 것과 같다"

며 신뢰성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

다.  

카먼은 또한 "엔비디아는 슈퍼컴퓨팅에 어

떤 가속기를 더할 수 있는지에 깊은 관심을 갖

고 있고, 그 가속기 가운데 하나가 양자"라며 "

양자는 AI용 데이터센터에 훨씬 적은 에너지 

비용과 훨씬 적은 공간으로 가속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가 보스턴에 설립을 발표한 '엔비디

아 가속 양자 연구센터(NVIDIA Accelerated 

Quantum Research Center, 이하 NVAQC)'는 

AI 슈퍼컴퓨터와 선도적인 양자 하드웨어를 

통합해 '가속 양자 슈퍼컴퓨팅'이라는 새 영역

을 개척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큐비트 노이즈 

문제 해결부터 실험실 수준의 양자 프로세서를 

실용적 장치로 전환하는 과제까지를 다루게 된

다. 

NVAQC에는 엔비디아의 576개의 블랙웰 

GPU가 탑재된 최신 시스템의 슈퍼컴퓨터가 

들어선다. 큐에라 컴퓨팅, 퀀티넘(Quanti-

nuum), 퀀텀 머신(Quantum Machines) 등 양

자 컴퓨팅 분야 주요 기업들이 이곳에서 함께 

연구를 진행한다. 하버드 양자 이니셔티브

(HQI)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엔지니

어링 양자 시스템(EQuS) 그룹 등 주요 대학 연

구진과도 협력한다. 

루리아 분석가는 양자 분야가 엔비디아에는 

여전히 장기 베팅이며, 더 시급한 과제는 자사 

칩을 복제하려는 다른 기업들에 대응하는 것이

라고 지적했다. 그는 엔비디아의 진짜 강점이 "

엄청난 규모의 현금"이라며 약 625억 6,000만 달

러의 자금을 보유한 만큼 확장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는 1993년 설립됐다. 구글보다 5년, 

아마존보다 1년 앞선다. 캘리포니아주 새너제

이의 미국식 식당 데니스(Denny's)에서 초기 

자본 4만 달러로 출발한 이 회사는 이제 시가총

액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지난 10년간 가장 

잘나간 미국 7대 빅테크를 일컫는 '매그니피센

트 세븐(Magnificent 7)' 의 한 기업이다.  

큐블록스의 카먼은 엔비디아와 자신의 회사

가 매사추세츠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두기업은 모두 매사추세츠와 

그레이터 보스턴 지역을 양자 관련 기술 테스

트베드의 이상적 위치로 본다"며 "이곳에는 인

적 자본, 혁신 자본, 금융 자본이 있다. 그리고 

MIT와 하버드뿐 아니라 매스로웰, 매스애머

스트, 매스보스턴 같은 학술 파트너와 플랫폼

이 모두 모여 있다"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tel:+1-617-543-8106
tel:+1-978-870-0508
tel:+1-508-523-5389
mailto:koreanschool.ne@gmail.com
https://www.ksneu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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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주 검찰, 간호 등 의료 전공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제한 규정에 소송 

617.949.1766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24개 주와 워싱턴 DC 검찰총장

이 간호·의료관련 분야 대학원생들

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을 상대로 소송을 

19일 제기했다.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은 성명에서 "의료 시스템은 이미 큰 

부담을 받고 있다"며 "이 규정은 재

능 있는 사람들을 핵심 직업에서 배

제시키고, 지역 사회가 절실히 필요

로 하는 의료 종사자를 더 줄어들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매사추세츠, 뉴욕

주는 물론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노

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네바다 주 등

이 참여했다.  

공화당은 지난해 '원 빅 뷰티풀 빌

(One Big Beautiful Bill)' 법안을 통

과시키면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 법

은 학부생 대출 한도(간호학부 과정 

포함)는 그대로 두었지만, 대학원생 

대출 한도를 대부분의 경우 연간 2만 

500달러, 총 10만 달러로 제한하는 등 

대폭 축소했다. 이전까지는 대학원

생이 과정 비용 전액까지 빌릴 수 있

었다.  

이러한 한도 자체는 논란은 있지

만 합법이다. 소송은 이 한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둘러싸고 진행된다. 트

럼프 행정부는 '원 빅 뷰티풀 빌' 법

안을 시행하면서, '전문학위(pro-

fessional)'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

원 학위 범위를 축소했다. 전문학위

의 경우 연간 5만 달러, 총 20만 달러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문학위는 

카이로프랙틱, 임상심리학, 치의학, 

법학, 의학, 검안학, 정골의학, 약학, 

족부의학, 신학, 수의학까지 다음 11

개 분야로 제한된다.  그러나 간호학

, 물리치료, 마취간호 등 많은 의료 

관련 과정은 이 짧은 전문학위 목록

에서 제외됐다.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학

위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존 정의를 

불법적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규정은 의회가 입법하지 않

은 새로운 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며, 

많은 의료 및 기타 전문학위 과정의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고 명시했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교육부가 사용

한 전문학위 예시 목록이 "1950년대 

이후 변경되지 않은 규정에서 가져

온 것"이라며, "당시에는 간호학을 

비롯한 의료 분야 대학원 과정이 거

의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새 대출 한도

가 "대학원 과정에만 적용되며, 4년

제 간호학 학사 과정과 2년제 간호학 

준학사 과정 등 학부 간호 프로그램

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

간호 인력의 80퍼센트는 대학원 학

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규정을 최종 확정하자, 미국간호사

협회는 "깊이 실망했다"는 입장을 냈

다. 

제니퍼 멘식 케네디 미국간호사협

회장은 성명에서 "현 교육부는 간호

사들이 학업과 경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기로 결정한 것"

이라고 비판했다. 

미국간호대학협의회(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

는 지난 2월 자료에서 새 규정 하에

서 간호학 학생들이 "고금리 민간 대

출을 이용하거나, 고등 실무 교육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프레스턴 쿠퍼는 새 한도에 대한 연

구에서 "간호 프로그램에 대한 새 대

출 한도를 둘러싼 주장은 현실과 맞

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한

도는 터무니없이 높은 등록금을 받

는 소수의 프로그램에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 규정에 대한 초당적 

반발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을 

수세로 몰아넣었다. 

지난주 하원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서 플로리다 출신 공화당 랜디 파인 

의원은 맥마흔 장관에게 "실제로 인

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서, 우리가 

필요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맥마흔 장관은 대부분의 고등 간

호 학위 비용은 여전히 새 한도 내에 

있거나 그에 가까우며, 학부 간호 과

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새 대출 

한도와 논란이 된 규정을 옹호했다. 

또한 그는 이 한도가 대학들이 등록

금을 낮추기 위한 압박용이라고 주

장했다.  

학생들은 이제 학교들이 실제로 

교육부 장관의 주장대로 비용을 낮

출지 지켜보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없

게 됐다.  

<전체 기사 읽기>

트럼프 행정부, 전문학위 11개 분야만 인정… 간호·물리치료·마취간호 등 제외돼

https://mass.gov/youthgambling
https://bostonkorea.com/news/24%EA%B0%9C-%EC%A3%BC-%EA%B2%80%EC%B0%B0-%EA%B0%84%ED%98%B8-%EB%93%B1-%EC%9D%98%EB%A3%8C-%EC%A0%84%EA%B3%B5-%EB%8C%80%ED%95%99%EC%9B%90%EC%83%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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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학생 성적, 전국 최고 … 평균보다 0.47학년 앞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학생들의 학업 성

취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거의 절반 학년 정도 높

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탠포드대 교육기회프로젝트

(Educational Opportunity Project)

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매사

추세츠 학생들은 전국 또래 학생들

보다 더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이 프

로젝트에는 하버드대 교육정책연구

센터와 다트머스칼리지연구진도 함

께 참여했다. 

연구진은 ‘교육 성적표(Educa-

tion Scorecard)’ 프로젝트를 위해 

전국 38개 주, 5천 곳이 넘는 학군의 3

학년부터 8학년까지 수학·읽기 시

험 점수를 분석했다. 데이터는 2022

년부터 2025년까지 약 3천500만 명의 

학생 시험 결과를 전국 공통 기준으

로 환산한 것으로, 미국 전체 학군의 

약 68%를 포괄한다. 다만 시험 거부 

비율이 높거나 데이터 비교가 어려

운 뉴욕, 일리노이, 메인, 버몬트 등 

일부 주는 분석에서 제외됐다. 

매사추세츠의 전체 성적은 전국 

평균보다 0.47학년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 시험 점수는 6년간의 표본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됐으며, 매년 약 0.013학년 수준씩 완

만하게 상승했다. 

매사추세츠는 뉴잉글랜드 6개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뉴햄프셔만이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뉴잉글랜드 각 주의 성

취도 차이는 모두 1학년 이내였다. 

반면 메인주는 전국 평균보다 0.68학

년 낮아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미국 전체로 보면 상황은 밝지 않

다. 분석 대상 38개 주 가운데 2025년 

기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주는 단 5

곳뿐이었다. 미국 학생들의 읽기 능

력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약 0.5학년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진은 이를 팬데믹 이전부

터 이어져 온 ‘읽기능력 침체

(reading recession)’ 현상이 코로

나19를 거치며 더욱 심화된 결과로 

분석했다. 뉴멕시코, 웨스트버지니

아, 오클라호마, 델라웨어 등의 학생

들은 전국 평균보다 1학년 이상 뒤처

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교육의 구조

적 문제도 다시 드러냈다. 학생이 어

디에 살고 어떤 사회경제적 환경에 

속해 있는지가 여전히 학업 성취도

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이다. 

지역별로는 동북부와 북부 중서부 

지역의 성적이 대체로 높았던 반면, 

남부와 남서부의 여러 주는 상대적

으로 낮은 성적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차이가 빈곤, 학교 재정, 주거 

분리, 교육 자원 접근성 등과 얽힌 오

랜 격차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 평균 성적이 주 내

부의 심각한 격차를 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유한 교외 학군이 저소

득 도심·농촌 학군보다 훨씬 높은 

성적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교육기회프로젝트를 이끄는 

Sean Reardon 스탠퍼드대 교수는 

과거 연구에서 “매사추세츠의 학군

은 가난한 지역이든 중산층 지역이

든 부유한 지역이든, 전국의 비슷한 

학군들보다 시험 성적이 더 높은 경

향을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다만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뉴잉글

랜드 지역은 전국에서 학업 성취도 

격차가 가장 큰 지역 가운데 하나라

는 지적도 있다. 한 보고서는 뉴잉글

랜드 각 주가 성취도가 높은 교외 지

역에 더 많은 적정가격 주택을 공급

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스탠퍼드 교육기회프로젝트는 자

체 데이터베이스가 수백만 명의 공

립학교 학생 표준화 시험 점수를 활

용해 교육 기회를 측정한 미국 최초

의 종합적 시도라고 설명했다. 프로

젝트가 공개한 인터랙티브 지도에서

는 주별 평균 학업 성취도를 비교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구 

구성에 따른 필터 기능도 제공한다. 

연구진은 “미국의 교육 기회는 

여전히 깊이 불균등하다”며 학업 

성취도의 차이는 교실 안팎 모두에

서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시각

화 도구가 정책 입안자와 교육자, 학

부모들이 지역과 소득, 교육 기회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체 기사 읽기>

스탠퍼드·하버드·다트머스 공동 <교육 성적표> 분석 
매사추세츠 1위, 그러나 주내 빈부 학군 격차는 여전히 커 

매사추세츠 보스턴 근교 교실의 도서 진열 모습

https://mass.gov/dontmissout
https://bostonkorea.com/news/%EB%A7%A4%EC%82%AC%EC%B6%94%EC%84%B8%EC%B8%A0-%ED%95%99%EC%83%9D-%ED%95%99%EC%97%85-%EC%84%B1%EC%A0%81-%EB%AF%B8%EA%B5%AD%EB%82%B4-%EC%B5%9C%EA%B3%A0-%ED%8F%89%EA%B7%A0%EB%B3%B4%EB%8B%A4-047%ED%95%99%EB%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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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봉쇄 10주, 세계는 어떻게 석유 대란을 피했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

자 = 이란 전쟁 발발 10주가 지난 현

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도 불구하

고 국제 유가가 예상보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코노미스

트가 흥미로운 분석을 제기해 관심

을 끌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5월 12일자 기사

에서 현재의 이례적인 유가 안정이 

미국과 중국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

는 결과라고 분석하고, 미국이나 중

국 및 세계 각국의 석유재고가 줄어

드는 경우 곧 대가를 치룰 날이 가까

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해 매

일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14%에 해

당하는 약 1,400만 배럴의 원유 공급

이 막히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 유가

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은 배

럴당 106달러에 머물러, 2022년 러시

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기록한 

129달러를 한참 밑돌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150달러에서 200달러

까지 치솟을 것이라던 분석가들의 

예측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 가지 이유는 석유 트레이더들

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끈질긴 낙관

이다. 글로벌 기준 가격인 근월물

(Front Month, 가장 첫번째로 만기

가 도래하는 계약) 브렌트유는 약 두 

달 뒤 유조선에 실릴 원유의 가격을 

미리 고정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이 합의 임박을 시사할 때마다 시

장은 추가 공급 차질을 가격에 반영

하기를 미뤘다. 하지만 최근에는 현

물 가격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며

칠 안에 선적될 원유 가격을 추적하

는  ‘데이티드  브렌트 (dated 

Brent)’는 4월 초만 해도 근월물보

다 25달러 비쌌지만, 이제는 그 격차

가 단 몇 달러에 불과하다. 

이런 안정세를 가져온 두 가지 힘

이 있다. 첫째, 걸프 지역 이외의 산

유국들이 수출을 대폭 늘렸다. 선박 

추적 회사 보텍사(Vortexa)에 따르

면, 5월 10일까지 4주간 캐나다는 작

년 같은 기간보다 원유와 정제 제품 

합쳐 하루 40만 배럴을 더 수출했다. 

베네수엘라와 노르웨이는 각각 하루 

20만 배럴, 브라질은 10만 배럴을 추

가로 공급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하루 380만 배럴을 

더 내보내며, 이 기간 순 석유 수출량

이 하루 약 900만 배럴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수출 가동은 몇 주가 걸렸

다. 새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원유

를 생산하거나 비축유에서 빼내야 

했으며, 송유관을 예약하고 적절한 

원유를 혼합해야 했기 때문이다. 3월

에는 대서양에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운임이 급등해 더 많은 유조선

을 그 항로로 끌어들였다.구매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의 대표 원유

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할인

폭은 브렌트유와 두바이유에 대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걸프 이외 지역에서 쏟아져 나온 

원유 덕분에 공급 공백은 하루 약 800

만 배럴 수준으로 좁혀졌다. 여기에 

두 번째 힘이 더해진다. 같은 4주 동

안 주요 석유 수입 지역들이 작년보

다 하루 1,100만 배럴이나 적게 수입

한 것이다. 중국의 수입만 하루 660

만 배럴이 줄었다. 중국 정유업체들

은 서아프리카 등지에서 사기로 약

속했던 화물 일부를 다른 아시아 구

매자에게 되팔기까지 했다. 

수입 감소는 좋은 소식만은 아니

다. 일부는 수요 자체가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원유 부족으로 아시아와 

유럽 정유공장들은 가동률을 하루 

약 400만 배럴 줄여야 했다. 걸프 지

역에서 정제 제품 공급이 하루 440만 

배럴 사라지면서 디젤, 휘발유, 항공

유 가격이 60%에서 120%까지 올랐

다.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들은 소비

를 줄였다.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를 구하지 못한 석유화학 공장들도 

가동률을 낮춰 운영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 분석가들은 실제 

수요 감소가 하루 500만 배럴에는 못 

미친다고 본다. 이는 수입 감소의 상

당 부분이 결핍이 아니라 신중함의 

결과라는 의미다. 일부 구매자들은 

해협이 곧 다시 열릴 것으로 보고 가

격이 떨어질 때까지 구매를 미루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 의외로 

원유 시장에는 일종의 ‘미니 공급 

과잉’이 생겼고, 이것이 브렌트유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

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

을까. 위성 사진에 따르면 중국의 육

상 비축 원유는 거의 줄지 않았는데, 

이는 정유공장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수입 감소 폭

이 워낙 커서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의 마틴 라츠(Martijn Rats) 

애널리스트는 지하 동굴에 비축돼 

있던 원유가 지상으로 이동해 부족

분을 메우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비축유 방출은 곧 더 빨라질 

전망이다. 중국 정유공장들의 정기 

보수 시즌이 끝나가고 있어서다. 정

부가 3월에 내렸던 제품 수출 금지를 

완화하면서 정유제품 수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약 12억 배럴

에 이르는 원유 재고를 보유해 2026

년 상당 기간 수입을 줄여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업체 스파

르타 커머디티스(Sparta Com-

modities)의  닐  크로스비 (Neil 

Crosby)는 “전략적으로 중국이 올

해 비축분을 전부 소진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결

국 중국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

미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일지 모른다. 미

국의 수출은 이제 늘어나기보다 줄

어들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마찬가

지로 정유공장 보수 시즌이 곧 끝나

고,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Kpler)는 

현재 수출용으로 배정된 하루 50만 

배럴 이상이 국내용으로 돌려질 수 

있다고 추산한다. 더 우려스러운 점

은 차량 연료 재고가 사상 최고 속도

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추

세가 계속되면 원유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갤런당 5달

러는 2022년 마지막으로 돌파했던 선

으로, 당시 운전자들의 부담은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타

격을 줬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는 정

유제품 수출 금지 카드를 만지작거

리고 있다. 브렌트유가 100달러 부근

을 맴돌 때만 해도 한 관계자는 수출 

금지 가능성을 35%로 봤다. 지금은 

그보다 높아졌고, 5월 25일 메모리얼 

데이 전후로 주유소 가격이 급등하

면 50%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여

러 소식통에서 나온다. 만약 이 조치

가 시행되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출렁이게 된다. 

수출 금지가 되든 안 되든, 어디에

서나 석유 재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

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에 시간을 벌

어줬을 뿐이다. 호르무즈가 계속 닫

혀 있다면 세계 경제가 결국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editor@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미국·캐나다·베네수엘라 수출 급증과 중국 수요 감소가 공급 공백 메워 
메모리얼 데이 휘발유 5달러 돌파 시, 유가 대란이라는 셈을 치를 수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이란 전쟁이 촉발한 사상 최대 

규모의 원유 공급 차질이 미국 경제 

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월 16

일 보도했다. 

OPIS 가격 데이터와 연방 수요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인들은 이

란과의 전쟁 기간 동안 작년 같은 

기간보다 휘발유와 디젤 비용으로 

누적 약 450억 달러를 더 지출한 것

으로 나타났다. 치솟은 연료비로 인

해 저·중소득층은 소득 대비 더 많

은 비용을 사용해야 했으며 이 결과

로 소비여력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분석이다.  

같은 시기 석유·가스 기업에 투

자한 사람들은 큰 이득을 챙겼다. 

에너지주의 막대한 수익은 호황을 

누리는 기업 실적 시즌을 뒷받침했

고, 인공지능 주도의 증시 상승세에 

힘을 보태 주식시장을 사상 최고치

로 끌어올렸다. 높아진 물가와 고금

리로 인해 형편이 어려운 미국인들

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반대 급부로 소득이 급증한 고소득

층으로 인해 미국 경제는 큰 침체를 

겪지 않을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보

고 있다.  

미국인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반

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지지

율이 하락하고 사상 최저 수준의 소

비자 심리 지수가 나타나자 다른 것

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유가 충

격이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미국에

는 오히려 수출 사상 최대치라는 형

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매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 캠

퍼스의 이사벨라 베버 경제학 교수

는 "문제는 ‘미국이 누구를 의미하

느냐’이다"며 "미국의 소득 계층

별로 보면, 이번 충격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정말로 최상위 부자들"이

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사람

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

히려 훨씬 큰 비용 부담을 지고 있

다"고 말했다. 

베버 교수는 유가 충격을 ‘부의 

재분배’에 비유했다. 그가 러시아

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거둔 막대한 이익 중 약 

50%가 미국 최상위 1% 부유층으로 

흘러갔다. 

미국산 원유 가격은 4월 1일 이후 

평균 배럴당 약 99달러를 기록해 작

년 같은 기간보다 59% 올랐다. 호르

무즈에서 에너지 수송이 본격적으

로 재개될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으

며, 이는 전 세계 공급망을 따라 파

급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미국의 연료 가격은 아직 2022년 

최고치에는 미치지 않았다. 소비자

들이 주유에 쓰는 비중도 과거 수십 

년에 비하면 작은 편이다. 경제학자

들은 올해 늘어난 세금 환급금 덕분

에 많은 미국인들이 충격 초기 국면

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

스의 올리버 앨런 선임이코노미스

트는 14일 고객들에게 "환급금 유입

이 5월에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연료비 급등

에 훨씬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분

석했다. 

운송부 통계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미국 항공사들이 작년 같은 달

보다 항공유에 쓴 추가 비용은 약 13

억 달러에 달했다. JP모건은 개솔

린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2026년 말

까지 유지될 경우 미국인들이 작년

보다 1,720억 달러를 더 쓰게 될 것

으로 추산한다. 이 수치에는 디젤 

추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중·고소득층의 항공, 숙박 

등 여행 관련 지출은 전년보다 증가

한 반면, 저소득층은 지출을 줄이고 

있다. 패스트푸드 체인 윙스톱

(Wingstop), 전당포 체인 이지코프

(Ezcorp) 등 저소득 고객을 주로 상

대하는 기업들은 최근 실적 발표에

서 개솔린값 급등이 미친 충격을 거

론했다. 

주유소 자체도 영향을 받고 있다

.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조사에 따르

면, 3월 가격이 급등하면서 연 소득 

12만 5,000달러 미만 가구는 주유 양

을 전체적으로 줄였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휘발유·디젤값 폭등에 저소득층은 허리띠 졸라매,  
에너지 기업 주주들은 막대한 이익... S&P 500 에너지 섹터 32% 상승, 
 1분기 메이저 5개사 잉여현금흐름 84% 급증 

이란 전쟁 유가 충격, 미국 경제에 450억 달러 격차 만들어

https://bostonkorea.com/news/%ED%98%B8%EB%A5%B4%EB%AC%B4%EC%A6%88-%EB%B4%89%EC%87%84-10%EC%A3%BC-%EC%84%B8%EA%B3%84%EB%8A%94-%EC%96%B4%EB%96%BB%EA%B2%8C-%EC%84%9D%EC%9C%A0-%EB%8C%80%EB%9E%80%EC%9D%84-%ED%94%BC%ED%96%88%EB%82%98/
https://bostonkorea.com/news/%EC%9D%B4%EB%9E%80-%EC%A0%84%EC%9F%81-%EC%9C%A0%EA%B0%80-%EC%B6%A9%EA%B2%A9-%EB%AF%B8%EA%B5%AD-%EA%B2%BD%EC%A0%9C%EC%97%90-450%EC%96%B5-%EB%8B%AC%EB%9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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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건공항 6월부터 원격 터미널 보안 검색 시범 운영…
보안검색 시간 빨라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턴 로건공항을 이용하는 승

객들은 오는 6월 1일부터 공항이 아

닌 프레이밍햄에서 수하물 위탁과 

TSA 보안검색을 모두 마치고 곧바

로 게이트로 향할 수 있게 된다. 

매사추세츠 항만청(Massport)은 

모빌리티 업체 랜드라인(Landline)

과 손잡고 프레이밍햄 로건 익스프

레스(Logan Express) 부지에 북미 

최초의 공항 외 보안검색 시설인 '로

건공항 원격 터미널(Logan Airport 

Remote Terminal at Framingham)'

을 정식 개설한다. 이는 매스포트가 

지난해 9월 시범 운영 계획을 발표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결실을 맺은 것

이다. 

원격 터미널을 이용하면 승객은 

프레이밍햄에서 짐을 부치고 체크인

, TSA 보안검색까지 모두 마친 뒤 전

용 코치 버스에 탑승해 로건공항의 

보안구역 안쪽으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다. 델타항공 이용객은 터미널 

A의 A18 게이트 부근에서, 제트블

루 이용객은 터미널 C의 C8 게이트 

부근에서 하차한다. 부친 가방들은 

버스에서 항공기로 직접 옮겨지게 

된다. 

시범 기간 동안에는 오전 5시 30분

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출발하는 델타

항공과 제트블루 항공편 이용객만 

원격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다. 6월 

한 달간 보스턴에서 출발하는 승객

의 약 51%가 두 항공사를 이용하므

로  

요금은 기존 로건 익스프레스 버

스와 동일한 편도 9달러이며, 17세 이

하 어린이는 무료다. 프레이밍햄 부

지의 일일 주차비는 7달러로, 최대 46

달러에 달하는 로건공항 직접 주차

비에 비해 크게 저렴하다. 예약은 출

발 90일 전부터 90분 전까지 매스포

트  웹사이트 (massport.com/re-

moteterminal)에서 할 수 있고, 시범 

기간 중에는 사전 예약이 필수다. 

프레밍햄 로건익스프레스에는 

400대 규모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우버·리프트 등 차량 호출 서

비스 하차도 가능하다. 버스는 시간

당 한 대씩 오전 시간대에만 운행되

며, 프레이밍햄에서 로건공항까지는 

약 45분에서 60분이 소요된다. 

매스포트 측은 프레이밍햄 시설에 

공항과 동일한 수준의 TSA 체크포

인트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매스포

트의 피터 하우(Peter Howe) 프로젝

트 매니저는 "버스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과 수하물은 프레이밍햄 시설에

서 TSA에 의해 검색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색 기준과 절차는 로건

공항 본 체크포인트와 동일하며, 검

색이 이뤄지는 장소만 다를 뿐이라

는 것이 매스포트 측의 설명이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6월 1일부

터 8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되며, 

매스포트는 약 250만 달러를 투입한

다. 재원은 로건공항을 이용하는 택

시, 리무진, 우버·리프트 등 차량 호

출 서비스에 부과되는 수수료에서 

충당된다.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경우 브레인트리(Braintree), 댄버스

(Danvers), 우번(Woburn) 등 다른 

로건 익스프레스 거점으로 확대하고 

참여 항공사도 늘리는 방안이 검토

될 예정이다. 

원격 터미널 외에도 로건공항은 

보안검색 대기시간 추적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지난 3월 터미널 B에

서 시범 도입된 이 시스템은 현재 공

항 내 7개 보안검색대로 확대되어 로

건공항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대

기 시간을 제공한다. 이용객은 터미

널 A, B, C, E별로 일반 검색대와 

TSA 프리체크(PreCheck) 대기시간

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로건공항의 보안 검색은 거

의 정체없이 10-20분 사이에 통과할 

정도로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레이더 조가 여름 시즌

을 앞두고 새로운 미니 보냉 토트

백 컬렉션을 출시한다. 

피플(PEOPLE)지에 따르면 트

레이더 조는 5월 20일 수요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한정 수량으로 여

름 펀(Summer Fun) 미니 보냉 토

트백을 판매한다. 가격은 개당 

3.99달러다. 

이번에 출시되는 보냉 토트백

은 총 6가지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 빨강과 분홍, 파랑과 초록 조합

의 줄무늬 디자인 두 종류와 야자

수가 그려진 트레이더 조 매장 실

루엣 디자인 네 종류(초록, 주황, 

파랑, 보라)가 있다. 

크기는 가로 10인치, 세로 6인

치, 높이 6인치로 1.5갤런 용량이

다. 지퍼가 달린 상단 부분과 보강

된 손잡이 두 개가 특징이다. 

트레이더 조 대변인은 "많은 고

객들이 학교나 직장에 점심을 가

져갈 때 멋스럽게 활용할 수 있다

는 점을 발견했다"며 "수량이 한

정돼 있으니 가능할 때 구매하시

길 바란다"고 전했다. 

트레이더 조의 미니 토트백 시

리즈는 2024년 3월 첫 출시 이후 

매번 출시 때마다 큰 화제를 모으

고 있다. 당시 2.99달러에 판매된 

미니 캔버스 토트백은 출시 직후 

매진됐고, 이베이에서는 4가지 색

상 세트가 999.99달러에 재판매되

는 일까지 벌어졌다. 

같은 해 9월 추가 출시된 미니 

토트백 역시 하루 만에 많은 매장

에서 매진됐다. 이후 할로윈 색상

, 봄 파스텔 색상, 더 작은 미니 사

이즈 등이 출시될 때마다 매장 앞

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2025년 4

월 파스텔 버전 출시 때는 일부 고

객들이 매장 앞에서 밤을 새우며 

대기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2024년 출시된 검은색 보냉 미

니 토트백 또한 음료 6캔이 들어

가는 크기로 인기를 끌었으며, 일

부 소비자들이 한 쌍을 155달러에 

재판매하기도 했다. 

<전체 기사 읽기>

트레이더 조, 여름 한정판 미니 보냉 
토트백 5월 20일 출시
6가지 디자인 한정 수량, 가격은 3.99달러... 매년 매진 행렬 이어지는 인기 상품

tel:+1-857-600-6755
https://dependableusa.com
tel:+1-617-458-2733
tel:+1-508-381-9519
https://bostonkorea.com/news/%EB%A1%9C%EA%B1%B4%EA%B3%B5%ED%95%AD-6%EC%9B%94%EB%B6%80%ED%84%B0-%EC%9B%90%EA%B2%A9-%ED%84%B0%EB%AF%B8%EB%84%90-%EB%B3%B4%EC%95%88-%EA%B2%80%EC%83%89-%EC%8B%9C%EB%B2%94-%EC%9A%B4%EC%98%81%EB%B3%B4%EC%95%88%EA%B2%80%EC%83%89/
https://bostonkorea.com/news/%ED%8A%B8%EB%A0%88%EC%9D%B4%EB%8D%94%EC%A1%B0-%EC%97%AC%EB%A6%84-%ED%95%9C%EC%A0%95%ED%8C%90-%EB%AF%B8%EB%8B%88-%EB%B3%B4%EB%83%89-%ED%86%A0%ED%8A%B8%EB%B0%B1-5%EC%9B%94-20%EC%9D%BC/?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D%8A%B8%EB%A0%88%EC%9D%B4%EB%8D%94+%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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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26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

매시는도다”(시편 147:3)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

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

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

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

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

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61:1-3) 

우리는 살아가면서 몸의 상처보다 더 깊

은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다. 바로 ‘마음

의 상처’이다. 그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 

보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 가족 안의 아픔, 

배신과 외로움, 실패와 좌절, 죄책감과 후

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눈물 등 말이다

.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

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 특별히 현대를 살

아가는 사람들은 육체보다 마음이 더 병들

어 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신

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이 말

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

품이며, 예수님의 사역이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의 선언이다. 

주님은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 사람은 약한 사람, 여린 사람, 가여운 사

람, 상처입은 사람을 외면하지만, 하나님

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좋아한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무

엇이든 척척 잘하는 사람, 관계를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밝은 사람, 웃는 사람 

등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좋아한다. 하지

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

음을 보신다.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보

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보셨다. 

사람들은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보았

지만, 하나님은 그의 지친 마음을 보셨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실패자로 보았지만, 예

수님은 회복될 제자를 보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겉모습보다 “상한 마음”

을 먼저 보신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에게 가까이 가셨

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들보다 상처 입

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셨다. 병든 자, 귀

신 들린 자, 버림받은 자, 죄인, 눈물 흘리

는 자들 곁에 계셨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

님은 치유자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지

금도 상처 입은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 

상처는 숨길수록 깊어진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숨길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상

처를 숨긴다. “괜찮습니다”, “견딜 만

합니다”, “버틸 만합니다”, “아무 일 

아닙니다” 등으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

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픔과 

고통으로 울고 있는 것이다. 다윗도 그랬

다. 그러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감

정을 숨기지 않았다. 괴롭다고 말했고, 두

렵다고 말했고, 눈물 난나고 말했고, 무너

진다고 고백했다. 왜 다윗이 회복될 수 있

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기 때문이다

. 신앙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것이다. 

눈물의 기도는 약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 어떤 사람은 울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은 말한다. 예레미

야도 울었고, 다윗도 울었고, 베드로도 울

었고, 예수님도 우셨다. 눈물은 믿음 없음

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

시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

다. 

예수님은 정죄보다 회복을 선택하신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말했다

. 그러나 결국 세 번 부인했다. 닭 울음소리

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다. 

성경은 말한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

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

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

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

아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네가 나

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 주님은 실패

를 들추기보다 사랑을 회복시키셨다. 성경

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

복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할렐루야!!

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5월 24일 - 5월 30일  

● 운수: 환한 햇살이 나에게 비춰주니 밝고 희망적인 활력
이 넘칩니다.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 근심 걱정에서도 벗어납니다. 

● 금전: 그동안 애쓴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줄 만한 좋은 결과가 따라
줍니다. ● 애정: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상대가 나타납
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감과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7, 30일 길일. 28, 29일 주의. 

쥐띠 | 큰 행복감과 즐거움을

● 운수: 온 열정을 다 바쳐서 일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신경 쓴 만큼 좋은 결과가 따라줄 것입니다. ● 금전: 남을 믿고 맡

기기에는 그리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 수익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이해하는 시선으로 보니 걸리던 것이 다 사라집니
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 상대에 대해 품는 마음도 관대해지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5, 26일 길일. 24, 30일 주의. 

소띠 | 이해하는 시선으로

● 운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더 망설이지 말고 추
진하세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이라도 도전해야 후회가 없

습니다. ● 금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조금씩 수
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 애정: 마음이 가다가도 자꾸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상대
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4, 25일 길일. 26, 30일 주의. 

토끼띠 | 희망의 끈을

● 운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필요를 느끼면 다른 
사람에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나서서 일을 만드세요. ● 

금전: 급히 서둘러 일 처리를 하려고 하면 도리어 득보다는 실이 많아집니다. ● 애
정: 자기 스스로 변화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
해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9, 30일 길일. 25, 28일 주의. 

범띠 |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 운수: 자신의 몸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육체적으로 건
강해야 마음의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 금전: 욕심만으로 무리하

게 목표를 잡았다가는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가능성이 있는 것에만 집
중해야 합니다. ● 애정: 마음이 편치 않으니 힘이 듭니다. 남의 잘못은 쉽게 용서
하면서도 정작 가까운 가족의 허물은 용서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6, 30일 길일. 25, 27일 주의.  

용띠 | 가능성이 있는 것에만 

● 운수: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러나 그런데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

야 합니다. ● 금전: 매상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이런저런 궁리
를 하게 됩니다. ● 애정: 한번 꼬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
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7, 29일 길일. 25, 28일 주의. 

뱀띠 | 생각을 바꿔서 보면

● 운수: 남에게 좋은 것이라도 자신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정작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은 따로 있으니 다시 찾아보세요

. ● 금전: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 얻는 것
이 늘어납니다. ● 애정: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다 보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
습니다. 강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우유부단하게 끌려가는 상황이 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4, 28일 길일. 26, 29일 주의. 

말띠 |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

● 운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야 합니다. 미리 잘 알고 있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금전: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남보다 한발 앞서서 빠르게 움직여야 합
니다.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 소득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 애정: 애정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연인과 달콤한 사랑을 나누기에 좋을 것입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25, 29일 길일. 24, 27일 주의. 

양띠 |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

● 운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건강
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금전적으로 골치 

아프게 했던 일이 해결됩니다.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편히 잠잘 수 있을 것입
니다. ●애정: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집안 분
위기가 따뜻해지니 최고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27, 30일 길일. 26, 29일 주의. 

닭띠 |홀가분한 마음으로

● 운수: 조금 부족하고 더디게 하는 것같이 보여도 너무 몰
아붙이지 마세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 금전: 얼마나 느긋하게 잘 참아내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이득의 차이가 클 것입
니다. ● 애정: 어찌 보면 자잘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일상을 챙겨주는 마음
에서 서로 간의 정이 더 돈독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26, 30일 길일. 25, 28일 주의. 

원숭이띠 |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 운수: 하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생겨도 좌절하지 마세요. 
현재의 난관을 새로운 뭔가를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자극제로 여

겨야 하겠습니다. ● 금전: 무엇이든지 새로이 얻고자 하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에 더 신경 쓰도록 하세요. ● 애정: 있는 그대로 믿어주지 못하는 
것이 슬픈 일이지만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만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8, 29일 길일. 27, 30일 주의. 

개띠 | 자극제로 여겨야

● 운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는 것 같아 애쓴 보람도 없고 
기운이 빠지더라도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금전: 바라는 만

큼의 수입이 아니라도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세요. 재물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적게 들어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 애정: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마세요. 조
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6, 29일 길일. 25, 28일 주의. 

돼지띠 | 주위를 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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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암은 과거 비교적 드문 암으로 여겨

졌지만, 최근에는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신장암 환자는 

약 3만9천 명으로, 불과 몇 년 사이 빠르게 

늘었다.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뿐 

아니라 비만, 고혈압, 흡연 등 위험요인의 

증가, 그리고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조기 

발견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다른 검

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 일부 환자에서 혈뇨나 옆구리 통증, 복부 

덩어리 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는 상

당히 진행된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장암이 의심될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

로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CT나 MRI 같은 

정밀 영상검사를 통해 종양의 크기와 위치

, 주변 조직 침범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이

후 병기와 환자의 전신 상태, 신장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 방침을 결정한다

. 특히 초기 신장암에서는 수술이 가장 중

요한 치료 방법이다.  

수술은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신장

의 일부만 제거하는 부분 신절제술과 신장 

전체를 제거하는 근치적 신절제술로 나뉜

다. 최근에는 비뇨의학과 영역에서 3 차원 

고해상도 시야와 정교한 기구 조작이 가능

한 신장암 로봇수술이 활발히 시행되며 더

욱 정밀하고 안정적인 수술 환경을 제공하

고 있다.  

로봇수술은 3차원 고해상도 시야를 통

해 종양과 정상 조직의 경계를 보다 정밀

하게 확인할 수 있고, 손떨림이 보정된 기

구를 이용해 섬세한 절제가 가능하다. 이

를 통해 종양은 정확히 제거하면서도 정상 

신장 조직과 혈관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소침습 수술 방식으로 절개 범위

가 작아 출혈과 통증이 상대적으로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점도 환자에게 중요한 이

점이다. 입원 기간이 짧고 일상으로의 복

귀가 빠르다는 점에서 신체적 부담뿐 아니

라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다. 

신장암은 증상이 나타난 뒤 발견되는 경우 

이미 병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

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무증상 단계에서 

발견하는 것이 예후를 좌우한다. 

신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이 기본이

며, 비만과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한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는 기본적인 예방 전략이다

. 그러나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위험을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장암 치료는 단순히 암을 제거하는 것

을 넘어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향

으로 발전하고 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정

밀한 수술을 통해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현재 신장암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출혈 줄이고, 기능 살리고" 신장암 로봇수술, 
환자 만족도 높아”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
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
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신장암 
로봇수술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신장암의 수술 방

법중 출혈도 줄이고, 기능은 살릴 수 있는 로봇

수술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비뇨의학과 김 승빈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

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tel:+1-617-455-8073
mailto:mwl@mwlee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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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agekaraoke.com
tel:+1-617-208-8302



